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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직접 인간을 대면하는 접촉 전문직인 교사는 다른 전문직

에 비해 스트레스가 많고 정신건강문제가 발생하기 쉽다(Jo & 

Na, 2016). 특히 영유아를 상대하는 교사는 학부모와의 지속적

이고 잦은 접촉, 동료와의 협력관계 등과 같은 높은 수준의 정

서적 상호작용을 요구하는 직무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더 

많은 스트레스와 이로 인한 정신건강문제를 가질 수 있다

(Koo, 2011; Kim, 2011). 한편 남성보다 여성이 정신건강문제

에 더 취약하다고 보았을 때(Jeon, 2016), 대부분이 여성인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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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교사 즉, 유치원 교사와 보육 교사는 직종 전체적으로 정

신건강문제에 다른 직종보다 취약하다고 할 수 있다. 

영유아 교사의 정신건강은 업무 효율성 뿐 아니라 하루 종일 

돌봄과 교육을 동시에 받는 영유아의 발달과 심리적 안정에 직

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Kim, 2011; Lee, Chae, 

Kim, Park, & Lee, 2016), 다른 어느 직종보다 더욱 중요하다. 

특히 영유아교사의 우울은 유아가 문제행동을 외현화하거나 

내면화하는데 작용할 수 있다(Jeon, 2016). 

일반적으로 우울, 스트레스 등의 정신건강은 다양한 요인들

의 영향을 받으며 직장인들의 정신건강은 근무여건이 주요한 

영향요인으로 작용한다. Park, Kim와 Shin (2009)의 연구에서

는 고용형태가 우울감에 대한 영향요인이었으며, Lee, Sohn과 

Choi (2013)의 연구에서는 직장에서의 존중과 신임 등이 우울

에 대한 영향요인으로 나타난 바 있다. 또한 You와 Song (2016)

의 전국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근로자의 우울에 임

금수준, 근로시간, 노동조합가입, 작업장 환경 등의 근로조건

이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그러나 영유아교사들의 정

신건강을 근무여건과의 관련성 측면에서 파악한 연구는 드물

다. Kim (2011)의 연구에서 보육교사의 업무과다가 정신건강

과 정적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난 바 있는데, 근무여건

을 포괄적으로 확인하지는 않았다. 

영유아 교사들의 정신건강 관련 선행연구들에서는 주로 우

울 또는 직무 스트레스 등을 정신건강지표로 설정하고 직무만족

도에 영향요인으로 작용하는 지를 확인하였다(La, Gu, & Park, 

2013; Lee, Park, & Lee, 2016). 다른 연구에서는 우울이 이직의

도, 소진 등의 영향요인 인지를 확인하였다(Jung & Lee, 2014). 

반면 La 등(2013)의 연구에서 보육교사의 우울이 직무만족

도와 상관관계가 있었고, Jung과 Lee (2014)의 연구에서는 유

치원 교사의 우울이 이직의도와 소진에 영향요인이었다. 또한 

Lee 등(2016)의 연구에서는 우울과 직무 스트레스가 보육교사

의 직무만족도에 영향요인이었다. 그러나 상기 연구들에서 근

무여건은 포괄적으로 검토되지 않았다. 

근무여건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 정신건강은 프리젠티즘의 

원인적 또는 결과적 요인으로 작용한다(Bailey, Haggarty, & 

Kelly, 2015; Janssens et al., 2016). 최근 들어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프리젠티즘(presenteeism)은 직장에 출근은 하였으나 육

체적 ‧ 정신적 컨디션이 정상적이지 않아 생산성 혹은 업무의 성

과가 떨어지는 현상을 의미한다. 연구에 따르면 스트레스와 신

체적 부담감이 높거나 도움을 주고 전문성이 강하게 요구되는 

직업의 종사자에게 프리젠티즘이 많이 발생한다(Aronsson, 

Gustafsson, & Dallner, 2000; Deery, Walsh, & Zatzick, 2014). 

또한 구조조정 및 경제적 불확실성 등의 상황에서 더욱 많이 발

생하며(Baker-McClearn, Greasley, Dale, & Griffith, 2010), 

결근에 해당하는 업센티즘(absenteeism)보다 프리젠티즘이 생

산성에 더 나쁜 영향을 준다(Johns, 2010; Merrill et al., 2012). 

영유아 교사는 높은 전문성이 요구되며, 긴 근무시간, 낮은 임

금 등 매우 열악한 근무여건에 처해 있다고 할 수 있다(Jo & 

Na, 2016; Kim, Moon, & Lee, 2015; Jeong & Yoon, 2016). 따

라서 타 직종에 비해 프리젠티즘이 많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으나 이에 관한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지금까지 국

내 프리젠티즘 관련 연구는 콜센터 근로자, 간호사 등 감정노

동을 하는 직장인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본 연구는 영유아교사들의 어떤 근무여건과 직업만족도가 

정신건강에 영향요인으로 작용하는 지를 파악하고 정신건강

과 프리젠티즘의 관련성을 확인하는 것을 연구목적으로 하고 

있다. 연구에서 도출된 결론은 영유아교사 정신건강증진의 필

요성을 재고하고 근무여건 개선 측면에서 정신건강증진 접근

이 이루어지도록 방향설정을 하는데 기초자료가 될 수 있을 것

이다. 연구의 구체적 목적은 다음과 같다. 

 근무여건과 직업만족도에 따른 정신건강 및 프리젠티즘

의 차이를 비교한다.

 정신건강과 프리젠티즘에 대한 영향요인을 파악한다.

 정신건강과 프리젠티즘과의 관련성을 파악한다.

연 구 방 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영유아 교사를 대상으로 정신건강과 프리젠티즘

에 영향을 주는 근무여건 및 직업만족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근

로환경조사 자료를 이용한 2차 자료분석의 조사연구이다.

2. 연구자료 및 연구대상

본 연구에서 활용된 자료는 제4차 근로환경조사(Korean 

Working Conditions Survey) 결과로 안전보건공단 산업안

전보건연구원에서 제공받았다. 근로환경조사는 전국 모든 가

구 내의 15세 이상 취업자를 대상으로 근로환경 향상을 위한 산

업안전보건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실시하는 것

으로 2007년 제1차, 2010년 제2차, 2011년 제3차, 2014년 제4

차 조사가 이루어졌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제4차 근로환경조

사는 군락표집법과 비례층화표집법에 추출한 49,744명을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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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으로 하였으며, 조사에서는 노동력 구조, 작업시간, 작업환

경, 조직의 의사소통, 건강영향지표, 직업만족도, 직업력 등이 

파악되었다. 

본 연구의 대상은 민간시설의 여자 영유아교사로 보육교사와 

유치원 교사를 합한 474명이다. 상기 표본수는 관심군의 비율 

0.5, 오즈비 1.5, 유의수준 .05, 검정력 0.8, 양측검정 등의 요건을 

적용하여 G*Power 3.1.3 프로그램으로 산출하였을 때의 최소 

표본수 208명을 충족하고 있다(Kang, Yeon, & Han, 2015). 자

료를 사용하기 전에 연구자가 소속된 기관의 대진대학교 기관윤

리심사위원회의 승인을 받았다(1040656-201608-SB-004-01).

3. 연구도구

1) 일반적 특성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연령, 직업, 현 직장 근속년

수, 교육수준, 개인소득, 주관적 건강수준, 건강문제 수 등으로 

구성하였다. 직업은 보육교사와 유치원교사로 구분하였으며, 

주관적 건강수준은 원시자료에서는 “매우 좋음”에서부터 “매

우 나쁨”까지 5가지로 구분하고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좋음”

과 “좋지 않음” 등의 2가지로 재구성하였다. 

2) 근무여건 

영유아 교사의 정신건강과 프리젠티즘에 대한 독립변수로 

근무여건과 직업만족도를 설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근무여건

은 고용형태, 직장규모, 주당 근무시간, 주당 근무일수, 월간 저

녁근무일수, 주말근무여부, 전반적 근무환경 만족도, 직업 불

안정성, 보상 적절성 및 전망성 등으로 구성하였다. 직장 규모

는 4명 이하와 5명 이상으로, 주당근무시간은 40시간 이하와 

40시간 초과로, 일주일 근무일수는 5일 이하와 6일로, 저녁근

무일수는 5일 미만과 5일 이상으로 구분하였다. 

3) 직업 만족도 

직업 만족도는 직업 지속성, 직업 불안정성, 보상의 적절성, 

전망성 등 4개 항목으로 구성하였으며 원시자료의 “매우 동의

한다”, “대체로 동의한다” 및 “보통”을 “동의함”으로, “대체

로 동의하지 않는다”와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를 “동의하지 

않음”으로 재설정하였다. 

4) 정신건강

일반적으로 정신건강은 우울, 스트레스, 자살생각, 정서 상

태, 정신적 안녕감 등으로 파악된다(Rusli & Edimansyahi, 

2008; ten Have, van Dorsselaer, & de Graaf, 2015). 본 연구

에서는 WHO-5 웰빙 지수(WHO-5 well-being index)를 사용

하여 측정한 것으로 원시자료에서는 정서 상태로 표시되었다. 

이 도구는 “나는 즐겁고 기분이 좋았다”, “나는 마음이 차분하

고 편안했다”, “나는 활발하고 활기찼다”, “나는 아침에 피로

가 다 가시고 상쾌하게 일어났다”, “나의 일상생활은 흥미로운 

것들로 가득 찼다” 등 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응답자는 각 

문항에 대한 느낌을 지난 2주간 어느 정도로 가졌는가를 “그런 

적 없다(0점)”, “가끔 그랬다(1점)”, “2주의 절반 이하 그랬다

(2점)”, “2주의 절반 이상 그랬다(3점)”, “대부분 그랬다(4점)”, 

“항상 그랬다(5점)” 등의 6개 수준으로 응답하게 된다. 일반적

으로 5개 문항의 합계가 13 이하일 경우 웰빙수준이 낮은 것으

로 간주하므로(WHO), 본 연구에서는 14 이상을 정신건강이 

좋은 것으로, 13 이하를 빈약한 것으로 구분하였다. 본 연구에

서 신뢰도 Cronbach’s ⍺는 .93이었다.

5) 프리젠티즘

지난 12개월 동안 몸이 아픈데도 나와서 일을 한 날이 하루 

이상인 경우를 프리젠티즘이 있는 것으로 하였다(Aronsson 

& Gustafsson, 2005). 

4. 자료분석

근로환경조사에서는 복합표본설계에 따라 자료수집이 이

루어졌으므로 자료분석을 위해 가중치를 적용한 방법을 사용

하였다. 구체적으로 일반적 특성, 근무여건과 직업 만족도에 

따른 정신건강 및 프리젠티즘을 비교하기 위해 라오-스콧 카이

검정(Rao-scott x2 test) 방법을 사용하였다. 근무여건과 직업 

만족도의 정신건강 및 프로젠티즘에 대한 영향을 파악하기 위

해서는 다중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사용하였으며, 정신건강과 

프리젠티즘의 관련성 역시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사용하여 파

악하였다. 통계학적 유의수준은 양측검정 p<.05, p<.01, p< 

.001로 하였으며 통계 프로그램 SAS 9.2를 사용하였다.

연 구 결 과

1. 일반적 특성에 따른 정신건강과 프리젠티즘

연구대상인 영유아 교사들은 37.9%가 정신건강이 빈약하

다고 응답하였으며 34.2%가 프리젠티즘을 경험하였다고 하였

다. 이를 일반적 특성에 따라 차이가 있는 지 비교한 결과, 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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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Mental Health and Presenteeism associated with General Characteristics (N=474)

Characteristics Categories

Mental health Presenteeism

Good Poor Rao-Scott x2

(p)
Yes No Rao-Scott x2

(p)n (%) n (%) n (%) n (%)

Total 300 (62.1) 174 (37.9) 159 (34.2) 315 (65.8)

Age (year) ＜40
40~44
45~49
≥50

171
67
42
20

(61.8)
(61.4)
(62.3)
(67.2)

100
40
25
9

(38.2)
(38.6)
(37.7)
(32.8)

0.09
(.961)

88
37
25
9

(34.0)
(32.8)
(39.5)
(27.9)

183
70
42
20

(66.0)
(67.2)
(60.5)
(72.1)

0.42
(.739)

Job Child Care 
Kindergarten 

226
74

(60.0)
(68.7)

144
30

(40.0)
(31.3)

2.23
(.136)

135
24

(36.9)
(25.6)

235
80

(63.1)
(74.4)

3.83
(.051)

Years worked in 
the company

＜2
2~5
6~9
≥10

86
140
38
36

(63.5)
(63.2)
(54.7)
(62.7)

50
77
28
19

(36.5)
(36.8)
(45.3)
(37.3)

0.49
(.692)

49
71
23
16

(34.7)
(33.0)
(41.5)
(28.7)

87
146
43
39

(65.3)
(67.0)
(58.5)
(71.3)

0.67
(.572)

Education level ≤High school
College
≥University

24
140
136

(48.8)
(64.2)
(63.5)

26
80
68

(51.2)
(35.8)
(36.5)

1.94
(.145)

17
74
68

(31.0)
(34.1)
(35.0)

33
146
136

(69.0)
(65.9)
(65.0)

0.13
(.882)

Monthly income 
(10,000 won)†

＜150
150~199
≥200

78
103
33

(69.1)
(58.2)
(54.3)

40
65
24

(30.9)
(41.8)
(45.7)

2.07
(.127)

47
54
14

(37.9)
(32.1)
(27.5)

71
114
43

(62.1)
(67.9)
(72.5)

0.89
(.407)

Subjective 
health status

Good
Not good

256
44

(66.3)
(44.4)

117
57

(33.7)
(55.6)

13.43
(＜.001)

113
46

(31.6)
(45.0)

260
55

(68.4)
(55.0)

5.31
(.022)

Number of 
health problems

0
1~2
≥3

164
96
40

(65.6)
(60.1)
(54.3)

78
61
35

(34.4)
(39.9)
(45.7)

1.40
(.247)

62
56
41

(29.4)
(34.5)
(50.3)

180
101
34

(70.6)
(65.5)
(49.7)

4.42
(.012)

†N=343.

적 건강수준이 좋은 경우에서는 66.3%가 정신건강이 좋다고 

응답한 반면 건강수준이 좋지 않은 경우에서는 44.4%가 정신건

강이 좋다고 응답하여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 

.001). 프리젠티즘은 주관적 건강수준(p=.022)과 건강문제 수

(p=.012)에서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보였는데, 주관적 

건강수준이 좋은 경우에서는 31.6%가 프리젠티즘을 경험하였

다고 응답한 반면 건강수준이 좋지 않은 경우에서는 45.0%가 

경험하였다고 응답하였다. 그리고 건강문제가 없는 경우에서

는 29.4%, 1~2개인 경우에서는 34.5%, 3개 이상인 경우에서는 

50.3%가 프리젠티즘을 경험하였다고 하였다(Table 1). 

2. 근무여건과 직업 만족도에 따른 정신건강과 프리젠

티즘

연구대상자의 정신건강은 고용형태(p=.011), 월간 저녁근

무일수(p=.019), 월간 주말근무여부(p=.039), 직업 지속성(p= 

.005) 등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고용형태가 정규직인 경

우(60.3%)에서보다 임시직인 경우(80.3%)에서 정신건강이 좋

다는 응답이 많았으며, 월간 저녁근무일수가 5일 이상(45.1%)

인 경우에서보다 5일 미만인 경우(64.1%)에서 정신건강이 좋

다는 응답이 많았다. 그리고 주말 근무를 하였던 경우(55.2%)

에서보다 하지 않았던 경우에서 정신건강이 좋다는 응답이 많

았으며, 직업 지속성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56.0%)에서보다 

동의하는 경우(71.6%)에서 정신건강이 좋다는 응답이 많았다

(Table 2). 

프리젠티즘은 직업 만족도 항목 중 보상 적절성(p=.009)에

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 보상이 적절하다고 응답한 경우

(30.3%)에서보다 적절치 않다고 응답한 경우(44.5%)에서 프

리젠티즘을 더 많이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Table 2). 

3. 근무여건의 정신건강과 프리젠티즘에 대한 영향

연구대상의 정신건강에 근무여건의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고용형태(p=.018)와 월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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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Mental Health and Presenteeism associated with Working Conditions and Job Satisfaction (N=474)

Characteristics Categories

Mental health Presenteeism

Good Poor Rao-Scott x2

(p)
Yes No Rao-Scott x2

(p)n (%) n (%) n (%) n (%)

Employment 
type

Regular
Temporary

271
29

(60.3)
(80.3)

163
11

(39.7)
(19.7)

6.49
(.011)

147
12

(35.2)
(23.0)

287
28

(64.8)
(77.0)

2.26
(.134)

Number of 
workers

≤4
≥5

58
242

(56.3)
(63.7)

43
131

(43.7)
(36.3)

1.58
(.209)

41
118

(40.3)
(32.4)

60
255

(59.7)
(67.6)

1.87
(.172)

Working time
(hours/week)

≤40
＞40

183
117

(61.2)
(63.4)

106
68

(38.8)
(36.6)

0.21
(.650)

93
66

(31.7)
(37.9)

196
119

(68.3)
(62.1)

1.61
(.205)

Working days
(days/week)

≤5
6

287
13

(62.2)
(59.0)

164
10

(37.8)
(41.0)

0.08
(.773)

152
7

(34.4)
(27.3)

282
16

(65.6)
(72.7)

0.46
(.498)

Working evenings
(days/month)

＜5
≥5

281
19

(64.1)
(45.1)

146
28

(35.9)
(54.9)

5.53
(.019)

145
14

(34.9)
(27.8)

282
33

(65.1)
(72.2)

0.81
(.367)

Working 
Saturdays

Yes
No

55
245

(55.2)
(64.6)

46
128

(44.8)
(35.4)

4.26
(.039)

35
124

(34.0)
(34.2)

66
249

(66.0)
(65.8)

0.00
(.969)

Job sustainability† Yes
No

94
177

(71.6)
(56.0)

35
131

(28.4)
(44.0)

7.83
(.005)

36
110

(28.9)
(36.5)

93
198

(71.1)
(63.5)

1.97
(.161)

Job insecurity‡ Yes
No

32
250

(64.1)
(62.3)

19
143

(35.9)
(37.7)

0.59
(.810)

14
131

(25.0)
(34.0)

37
262

(75.0)
(66.0)

1.45
(.229)

Appropriate 
remuneration

Yes
No

236
64

(64.8)
(54.8)

116
58

(35.2)
(45.2)

3.36
(.067)

105
54

(30.3)
(44.5)

247
68

(69.7)
(55.5)

6.94
(.009)

Good career 
prospect

Yes
No

254
46

(62.2)
(61.3)

139
35

(37.8)
(38.7)

0.02
(.880)

129
30

(33.6)
(37.0)

264
51

(66.4)
(63.0)

0.29
(.586)

†N=437, ‡N=444.

Table 3. Multiple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of Working Conditions associated with Mental Health and Presenteeism

Variables (references)
Mental health Presenteeism

    OR†(95%CI)  p     OR†(95%CI)  p

Employment type (regular) 0.34 (0.14~0.83) .018 3.19 (1.06~9.64) .040

Number of workers (≤4) 0.69 (0.39~1.21) .194 1.83 (1.06~3.17) .030

Working time (≤40) 0.62 (0.38~1.04) .068 0.53 (0.31~0.90) .019

Working days/wk (≤5) 1.48 (7.49~4.55) .488 1.49 (0.47~4.76) .500

Working evenings/month (＜5) 3.57 (1.64~7.76) .001 1.74 (0.77~3.93) .183

Working Saturdays/month (no) 0.68 (0.37~1.22) .195 1.21 (0.65~2.22) .550
†Adjusted for job satisfaction (job sustainability, job insecurity, appropriate remuneration, and good career prospects).

저녁근무일수(p=.001)가 유의한 영향요인으로 나타났다. 정

규직에 비해 임시직에서 정신건강이 빈약할 가능성이 오즈비

로 0.34였으며, 월간 저녁근무일수가 5일 미만인 대상자군에 

비해 5일 이상인 대상자군에서 정신건강이 빈약할 가능성이 

오즈비로 3.57이었다. 즉 임시직보다 정규직, 저녁 근무일수가 

5일 이상인 대상자군에서 정신건강이 빈약함을 나타냈다.

프리젠티즘은 고용형태(p=.040), 직장규모(p=.030), 주당 

근무시간(p=.019) 등이 유의한 영향요인이었다. 정규직에 비

해 임시직에서 프리젠티즘을 경험한 경우가 오즈비로 3.19였

으며, 직장규모가 4명 이하인 대상자군에 비해 4명보다 많은 

대상자군에서 프리젠티즘을 경험한 경우가 오즈비로 1.83배

이었다. 그리고 주당 근무시간수가 40시간 이하인 대상자군에 

비해 40시간 초과인 대상자군에서 프리젠티즘을 경험한 경우

가 오즈비로 0.53배었다. 즉 정규직보다 임시직, 직장규모가 5

명 이상, 주당 근무시간이 40시간 이하인 대상자군에서 프리젠

티즘을 더 많이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Table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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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Multiple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of Job Satisfaction associated with Mental Health and Presenteeism

Variables (references)
Mental health Presenteeism

    OR†(95%CI)  p     OR†(95%CI)  p

Job sustainability (yes) 2.02 (1.19~3.41) .009 0.75 (0.45~1.26) .280

Job insecurity (no) 1.02 (0.53~1.94) .965 0.55 (0.24~1.24) .148

Appropriate remuneration (yes) 1.68 (0.95~2.97) .072 0.39 (0.23~0.67) .001

Good career prospect (yes) 0.73 (0.37~1.43) .360 1.93 (0.97~3.85) .063
†Adjusted for working conditions (employment type, number of workers, working time, working days, working evenings, and working Saturdays).

Table 5.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of Mental Health 
associated with Presenteeism

Variables (references)
Presenteeism

OR (95%CI) p

Mental health (poor) 0.64 (0.42~0.98) .043

4. 직업 만족도의 정신건강과 프리젠티즘에 대한 영향

직업 만족도의 정신건강과 프리젠티즘에 대한 영향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다중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Table 4와 같다. 정신건강에 직업 만족도 항목 중 직업지속성

(p=.009)이 유의한 영향요인으로 나타났는데, 직업 지속성에 

동의하는 대상자군에 비해 동의하지 않는 대상자군에서 정신

건강이 빈약할 가능성이 오즈비로 2.02였다. 즉 직업 지속성에 

동의하지 않는 대상자군에서 정신건강이 빈약하다는 것을 나

타냈다. 

한편 프리젠티즘의 경험에 있어서 보상이 적절하다고 응답

한 대상자군에 비해 적절하지 않다고 응답한 대상자군의 오즈

비는 0.39배(p=.001)로, 보상이 적절하지 않다고 응답한 대상

자군에서 프리젠티즘을 더 많이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5. 정신건강의 프리젠티즘에 대한 영향

지난 12개월 동안 정신건강이 빈약하다고 응답한 대상자에 

비해 좋다고 응답한 대상자에서 프리젠티즘을 경험할 오즈비

는 0.64배이었다(p=.043). 즉 정신건강이 좋다고 응답한 대상자

에서 프리젠티즘을 더 적게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Table 5). 

논 의

근무여건이 열악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 영유아교사들을 대

상으로 정신건강 및 프리젠티즘이 근무여건 및 직업 만족도

와 어떤 관련성을 갖는지를 파악하는 것은 매우 의의가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사립시설에 근무하는 여자 영유아교사의 정

신건강 및 이와 관련된 요인을 근무여건 측면에서 파악하고 정

신건강이 프리젠티즘과 관련이 있는지를 확인해보고자 하였

다. 나아가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영유아교사의 정신건강증진

에 대한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고자 하였는데, 이를 위해 크게 

네 가지 항목으로 논의를 진행하였다. 

첫째, 영유아 교사의 정신건강이다. 본 연구에서 정신건강 

수준을 좋음과 빈약함의 두 가지로 구분하였을 때 영유아교사

의 37.9%가 정신건강이 좋지 않음을 보이고 있었으며, 다른 일

반적 특성에 따른 차이는 보이지 않고 주관적 수준 및 건강문제 

수에 따른 차이를 보였다. 본 연구와 동일한 도구에 의해 측정

한 연구에서 간호사의 35.4%가 정신건강이 빈약한 것으로 나

타난 것(Choi, & Jeon, 2017)과 차이가 크지 않은 결과이다. 그

리고 본 연구에서와 다른 도구에 측정되었으나 Jo와 Na (2016)

의 연구는 영유아 교사들의 우울수준이 질병관리본부에서 확

인한 일반 성인들보다 높다고 보고하고 있다. 다른 나라에서도 

유사한 결과가 있었는데, 호주의 일부 보육 교육자들이 낮은 

수준의 정신건강과 중간정도의 정신적 안녕감을 보였다(Corr 

et al., 2015). 그러나 Lee 등(2016)의 연구에서 보육교사의 스

트레스와 우울 수준이 낮은 것으로 파악되었고, Koo (2011)의 

연구에서 정서적 건강문제는 신체적 건강문제보다 덜 겪는 것

으로 나타난 것은 본 연구와 상반된 결과라 하겠다. 그러나 이

와 같은 서로 일치하지 않은 결과에도 불구하고 많은 영유아 교

사들이 정신건강의 좋지 않다는 것을 예상할 수 있으므로, 영

유아 교사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접근이 필요할 것이다. 또

한 정신건강 수준 또는 문제를 포괄적이고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 타당성 높은 도구의 사용뿐 아니라 우울, 스트레스 등

의 유무를 확인하는 단일의 질문을 사용해서 반복적인 측정을 

하는 연구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한편 본 연구뿐 아니라 일반적으로 확인되고 있는 것처럼 영

유아 교사들의 정신건강이 주관적 건강수준과 건강문제 수에 

따라 차이를 보이고 있으므로, 이들에 대한 정신건강 증진 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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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 시 신체적 건강문제를 고려해야 할 것이다. 

둘째, 영유아 교사의 근무여건과 직업 만족도의 정신건강에 

대한 영향이다. 연구결과 고용형태, 저녁근무일수 및 주말근무

여부 등에 따라 영유아 교사들의 정신건강이 다른 것으로 나타

났으며 이 중 고용형태와 저녁근무일수는 정신건강의 원인적 

요소로 확인되었다. 이런 결과는 보육 교육자들의 정신건강

이 보상, 사회적 지지 등의 근로요건에 따라 다르다고 보고한 

Corr 등(2015)의 연구와 일치한다. 또한 일반 직장인들의 정신

건강에 고용형태(Choi & Jeon, 2017; Kim & Lee, 2016; Park 

et al., 2009), 고용의 질(You & Song, 2016) 등의 근무여건이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고된 선행연구들과 유사한 결과이다. 한

편 직업 만족도 중에서 직업 지속성이 있다고 인식하는 영유아 

교사들의 정신건강이 더 좋았으며 영유아 교사의 정신건강의 

원인적 요소로 작용하고 있었다. 이는 직업 안정성이 직장인들

의 정신건강에 가장 강력한 원인적 요소이며(ten Have et al., 

2015), 보상 충분성이 유아 교육자의 정신건강의 원인적 요소

(Corr et al., 2015)라는 선행연구와 유사한 결과이다. 영유아 

교사들은 교육자와 돌봄 제공자로서 갖는 업무자체의 특성 뿐 

아니라 장시간 노동과 낮은 임금으로 다양한 스트레스를 경험

한다(Jung & Lee, 2014; Kim, 2011). 여기에 본 연구결과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임시직으로 인한 불안한 고용형태, 저녁 근무

가 많거나 주말근무를 하는 경우 등의 근무여건은 정신건강에 

더욱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들의 정신건강이 교육 및 

돌봄의 질, 나아가 영유아의 성장발달에 영향을 주게 되므로 

근무여건 개선을 통한 정신건강 증진이 절실하다고 하겠다. 

일반적으로 근무여건에는 직업요구도, 직업안정성, 보상체

계, 출결근에 대한 규정, 고용형태, 근무형태, 근로시간, 고용형

태 등이 포함된다(Johns, 2010; Lee, Sohn, & Choi, 2013). 본 

연구에서는 기존 데이터를 사용함으로써 다양한 변수를 포함

하는데 제한이 있었고 직업만족도를 근무여건에서 불리하였

는데, 추후 연구에서는 근무여건에 직무 요구도, 사회적 지지 

등 다양한 변수를 포함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정신건강이 근

무여건과 교육 또는 돌봄의 질에 매개효과를 갖는지를 확인함

으로써 정신건강증진에 대한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는데 더욱 

타당한 근거자료가 제시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영유아 교사의 프리젠티즘과 이에 대한 근무여건 및 직

업 만족도의 영향이다. 본 연구에서 영유아 교사의 34.2%가 프리

젠티즘을 경험하였는데, 이는 우리나라 전체 직장인의 프리젠티

즘 경험율인 16.4%와 전체 여자 직장인의 경험률 22.8%(Lee, 

2013)보다 높은 수치이다. Aronsson과 Gustafsson (2005)이 

스웨덴의 전국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간호, 복지, 초등

학교 및 유치원 교사 등의 교육 분야 종사자들의 프리젠티즘이 

높은 것으로 보고하였는데, 영유아 교사 직업이 스트레스와 신

체적 부담감이 높은데 비해 보수는 낮은 것과 관련된 것으로 보

인다. 그러나 프리젠티즘 경험률만 가지고는 이에 대한 접근방

안을 강구하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다른 직업과 비교를 통해 

확인한 직업 특성 관련 영향요인과 직업 내 영향요인을 같이 고

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 영유아 교사의 프리젠티

즘에 대한 직업 내 영향요인은 고용형태, 직장규모, 주당근무

시간 등의 근무여건과 직업만족도 중 보상의 적절성이었다. 

프리젠티즘은 본 연구에서 확인된 요인 외에 직급, 근무요구

량, 낮은 보상 등의 근무여건에 영향을 받는다(Deery et al., 

2010; Janssens et al., 2016). 그리고 이런 프리젠티즘은 정신

건강과 마찬가지로 영유아 교사의 생산성 즉, 교육 및 돌봄 제

공에 영향을 주게 될 것이다. 프리젠티즘은 건강문제가 있음에

도 근무 하는 것을 의미하나, 건강문제나 건강문제를 일으키는 

요인보다는 근무를 해야만 하는 상황에 초점을 두고 있다. 따

라서 그 상황을 유발하는 요인 또는 영향을 주는 요인에 대해 

접근함으로써 대응방안을 포괄적으로 강구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결과로 한정하여 영유아 교사의 프리젠티즘에 대한 접

근방안을 도출한다면, 임시직보다는 정규직으로 근무하도록 

하고 너무 크지 않은 규모의 조직을 구성하며 적절한 보상을 제

공해야 할 것이다. 한편 본 연구에서 주당 40시간 이하의 근무

시간인 경우에서 프리젠티즘을 덜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난 것

은 다른 근무여건 요인과 상반된 결과이다. 따라서 본 연구결

과만 가지고 의미를 도출하는 데는 한계가 있으므로 추후 연구

에서 확인할 필요가 있다. 

넷째, 영유아 교사 정신건강의 프리젠티즘에 대한 영향이

다. 연구필요성에서 전술한 바와 같이 두 변수의 관련성은 연구

에 따라 영향변수 또는 결과변수로 작용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프리젠티즘을 결과변수로 설정하였는데 

정신건강이 좋지 않은 영유아 교사의 프리젠티즘 경험률이 높

았다. 이는 Jung과 Jung (2015)의 고객응대 종사자들의 우울

감이 높을수록 프리젠티즘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 것과 일치

하는 결과이다. 또한 직장인들의 프리젠티즘에 우울이 영향요

인이거나 관련요인으로 확인된 연구들(Merril et al., 2012)과

도 유사한 결과이다. 영유아 교사의 좋지 않은 정신건강은 프

리젠티즘으로 연결될 수 있고, 나아가 영유아교사의 돌봄의 질

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제시해주는 결과라 하겠다. 

본 연구의 의의는 첫째, 영유아 교사 대상의 연구로는 처음

으로 정신건강과 프리젠티즘을 근무여건 및 직업만족도를 측

면에서 영향요인을 파악하고, 근무여건 개선을 통한 정신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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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진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는 점이다. 둘째, 일부 대상이 아

니라 전국의 영유아 교사들에 대해 체계적인 과정을 통해 표집

된 대상들을 연구대상자로 함으로써 연구결과의 일반화에 타

당성을 확보하고 있다. 

이와 같은 의의를 갖고 있음에도 2차 자료를 사용한 본 연구

는 연구방법상에 있어서 몇 가지 제한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영유아 교사의 정신건강과 프리젠티즘에 대한 측정의 적절성

이다. 정신건강을 측정하는데 사용한 도구는 애초 정서 상태에 

대한 도구였으며, 프리젠티즘은 도구의 사용을 통해 정도를 측

정한 것이 아니라 단순이 유무로 측정하였다. 영유아 교사의 

정신건강 및 프리젠티즘의 좀 더 정확한 측정을 위해 타당한 도

구를 사용할 필요가 있다. 둘째, 정신건강과 프리젠티즘은 인

구사회학적 특성, 근무여건, 조직정책 등 세 가지 측면에서 다

양한 요인들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데(Johns, 2010), 본 연구에

서는 다양한 변수를 포함하지 못하였다. 정신건강과 프리젠티

즘에 대한 영향요인을 근무조건 뿐 아니라 근무 관련 정책 등의 

측면에서 다양하게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셋째, 프리젠티즘이 

생산성 저하로 이어지는지를 파악하지 못하였다. 후속 연구를 

통해 영유아 교사의 생산성을 설정하고 프리젠티즘이 생산성 

저하로 이어지는 지 확인함으로써 좀 더 설득력있는 정책적 함

의를 도출할 필요가 있다. 

결 론  및  제 언

우리나라 사립 시설에 근무하는 여자 영유아 교사들을 모집

단으로 한 본 연구에서 영유아 교사의 37.9%가 정신건강이 좋

지 않다고 하였고 34.2%가 프리젠티즘을 경험하였다고 하였

다. 그리고 정신건강에는 고용형태, 저녁근무일수, 직무지속성 

등이 영향요인이었으며 프리젠티즘에는 고용형태, 직장규모, 

보상의 적절성 등이 영향을 주고 있었다. 즉 임시직보다는 정규

직, 저녁근무가 없는 경우, 직무지속성이 있다고 생각한 경우

에서 정신건강이 더 좋았고, 프리젠티즘은 임시직보다는 정규

직, 보상의 적절성이 있다고 인식되었을 때 덜 경험하고 있음

을 확인하였다. 상기 결과는 영유아 교사의 정신건강증진을 위

한 접근이 필요하며 그 방향은 고용형태, 직무지속성, 보상의 

적절성 등을 포함한 근무여건의 개선이 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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